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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석 대광위원장, “하남교산지구 교통망 확충 박차” 
-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점검… 교통시설 차질 없는 구축 당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(이하 대광위) 김용석 

위원장은 10월 24일 오후 ‘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’의 일환으로 

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

점검했다.

 ㅇ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, 교산동 일대 약 685만m2 면적(여의도 

2.4배)에 총 3.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,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

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.

 ㅇ 서울방면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 송파~하남을 잇는 도시

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, 객산터널~

국도43호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

개선할 예정이다.

□ 김 위원장은 “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

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,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

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핵심 기반”이라며 교통

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.

 ㅇ 또한, “‘29년 첫 입주자가 예정된 만큼, 대광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

예상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”며, “관계기

관도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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